
이제 똥 싸는 건, 식은 죽 먹기지! 

든든한 미생물 지킴이 친구가 생겼거든~! 
 

인스턴트식품, 배달 음식에 길들여진 아이들의 식습관 개선을 위해 기획된 이야기입니다. 

어린이들 스스로 잘못된 식습관을 되짚어 보고, 

원활한 배변 활동을 위한 여러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.  

 

3학년 1학기 국어-가 1. 재미가 톡톡톡 

3학년 2학기 국어-가 3.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써요 

4학년 1학기 국어-가 1.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

5학년 2학기 국어-가 2.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요 







 ‚아, 안녕하세요.‛ 

 유민이가 낸 인기척에 물구나무를 선 사람이 팔로 땅을 여러 번 짚어 유민이 쪽으로 몸을 

돌렸다. 순갂, 노란 불빛이 그 사람을 감쌌다. 동시에 꼬마 목소리가 들렸다. 

 ‚장 튼튼, 몸 튼튼, 훌륭하다, 조!‛ 

 유민이가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하는 사이 불빛이 사라졌다. 동시에 목소리도 꺼졌다. 

(중략) 

 유민이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. 조가 차를 한 모금 더 마셨다. 그때, 아주 조그맣고 맑

은 목소리가 울렸다. 

 ‚우왕, 우왕, 싞난다!‛ 

 노란 빛이 조를 둘러쌌다가 사라졌다. 유민이는 눈을 깜박였다. 뭔가 이상했지만 피곤해

서 더 알아볼 기운이 없었다.  

  

  



 밥상을 치운 조가 참외와 수박을 내왔다. 노란 껍질이 붙어 있는 참외와 빨갂 수박이 주사

위 모양으로 잘려 있었다. 유찬이는 수박을 네 조각, 참외도 세 조각 먹었다. 

 ‚참외 껍질까지 먹는 건 처음인데 ( ㉠ )하다.‛ 

 ‚그렇지? 괜찮다니까. 껍질의 여왕이 추첚하는 음식이니 믿어 봐.‛ 

(중략) 

 조가 만드는 음식들은 유민이가 집에서 먹던 음식과 달랐다. 웬만한 음식들은 껍질까지 

다 있었고, 어떤 나물은 뿌리까지 있었다. 씹으면 흙이 ( ㉡ ) 씹힐 것 같은 음식들로 상을 

채웠다. 고기반찬은 올라오지 않았는데, 흔한 소시지도 없었다. 

(중략) 

 ‘조는 왖 껍질을 먹이려는 걸까?’ 

 쿠르릉쿠르릉 방귀 소리가 빈방을 울렸다.  

  

  

㉠의 뜻: 연하고 싱싱한 과일이나 채소 따위를 보드랍게 베어 물 때 자꾸 나는 소리.  

㉡의 뜻: 질긴 물건을 거칠게 자꾸 씹는 모양. 






